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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 동화 속으로
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

여행

글록은 뜨겁고 달고 쓰고 새콤했

다. 후후 불어가며 한 모금 마시면 

과일 향이 진하게 올라오는 자줏

빛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와인

인지 한약인지 모를 오묘한 맛이 

났다. 추위에 꽁꽁 얼어 있던 우리

는 따뜻한 글록 컵을 두 손으로 감

싸 쥐고 계속 마셨다. 빈 속에 뜨거

운 와인이 들어가자 즉시 반응이 

일어났다. 속이 따뜻해지면서 온기

가 온 몸으로 퍼져 나갔다.“어머나, 맛있네!”“엄마, 정말!”

우리는 감탄을 연발하면서 글록을 한 잔씩 다 마셨다. (작

은 컵이어서 각자 마신 양은 아마 6 온스 정도? 사실 글록

이 특별하게 맛있기보다는 추운 밤에 뜨거운 알콜 음료

를 마시니 몸이 풀려서  맛있게 느껴진 것 같지만.)

글록을 마시고 우리는 훈훈한 기운을 온 몸에 느끼면서 

느긋하게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을 마저 했다. 깜깜한데 

사람들이 계속 몰려 상업적인 분위기보다 완전 크리스

마스 축제 분위기. 앙증맞고 예쁜 덴마크 스타일 크리스

마스 장식들을 만져 보고, 그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가게

들의 환하고 아늑한 모습들을 눈에 가득 담았다. 마켓 한 

쪽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쌓아 놓고 팔고 있었다. 캘리

포니아에서 파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오레곤 주 산속에서 

6-7년 자란 소나무들을 베어 오는 것인데 이 덴마크 크

리스마스 트리들은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했다.‘크리스

마스 트리들아, 너희는 어디서 왔니? 이 먼 곳 북유럽 어

느 산속 깊은 곳에서 자랐는지 알고 싶구나.’나는 지나가

면서 새파란 나무들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았다. 

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놀다 보니 저녁 먹으러 갈 시간이 

다가 오고 있었다. 오늘 저녁은‘만쟈’라는 레스토랑에 

예약이 되어 있다. R에 의하면 최근에 오픈한 이탈리아 

스타일 레스토랑인데 코펜하겐 멋쟁이들이 다 모이는 곳

21.  덴마크 전통 음식은?

이라고. 음식 맛있는 것이 중요

하지 않냐고 물으니 그것은 기

본이라고 한다. 다른 대도시들

도 마찬가지겠지만 코펜하겐에

는 이렇게 새로 떠오르는 레스

토랑들이 여기저기 많았다. 

덴마크 전통음식을 먹고 싶기

도 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만한 

게 없었다. 굳이 들자면 스뫼르

보드(smørrebrød)라고 하는 오픈 샌드위치와 stegt flæsk 

med persillesovs (덴마크어 발음은 불가능……)라는 돼

지고기 요리 정도. 스뫼르보드는 특정한 요리라기보다는 

얇게 썬 흑빵 한 조각 위에 여러 가지 토핑을 얹어 먹는 

오픈 샌드위치 형태를 말하는데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

먹고 남은 재료들을 다시 먹기 위해 빵 위에 얹어 먹던 것

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. 지금은 다양하고 화려한 형태로 

변화되어서 코펜하겐 어느 곳이든 스뫼르보드를 파는 곳

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먹을 수 있

는 아이템이 되었다. stegt flæsk med persillesovs는 삼겹

살 부위같은 돼지고기를 튀겨내어 삶은 감자와 파슬리 크

림 소스를 곁들여 먹는 덴마크 가정식. 요리라고 부를 것

도 없이 아주 간단한 음식이다. 스뫼르보드와 마찬가지

로 너무 단순해서 현지 전통적인 맛이 어떤가 하고 굳이 

레스토랑에 찾아가 먹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. 아, 그

리고 또 하나. 뜻밖에도 핫도그가 유명하다고 한다! 코펜

하겐 핫도그는 길거리 음식이므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

기회 되면 먹기로 했다.

어쨌든 저녁은 멋쟁이 레스토랑 만쟈에서 먹기로 했으

니 이제 슬슬 떠나야할 때가 되었다. 우리는 크리스마스 

마켓을 나와 핸드폰 구글맵을 보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. 

전혀 몰랐는데 우리 호텔이 불과 10여 분 거리였다. 하루 

종일 지쳤기 때문에 호텔에 잠깐 들려 옷차림도 고치고 

한숨 돌려 가기로 했다. 

▲ 스뫼르보드  Lynda Balslev for NPR 


